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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권싸움 할 때인가 … 
문제는 생존이야!

      
      
  KBS노조의 덮어놓고 막무가내식 어깃장이 가관이다.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
한다는 노동조합으로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. 본
부노조 또한 무능한 사측의 제안에 화가 난다. 하지만 화내고 비난한다고 노조
로서의 역할이 끝나는가?

  중요한 것은 “어떻게! 얼마만큼!”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
다. 쉽게 말하겠다. “문제는 생존! 우리의 일자리! 공영방송 KBS의 존립이다!”

  공정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KBS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고, 
우리의 노동이 존중받으며 장기적으로 생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
의 핵심 의무라는 말이다.

  최근 KBS노조는 스스로 먼저 제안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
하였고, 비상경영 상황을 타개 할 모든 논의를 스스로 닫고 있다. 모든 협의와 
논의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. 자신들만의 왜곡된 상상과 예단으로 화풀이 할 
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.  사측의 주장이 허황되고 반노동적이라면 더 단단하
게 논리적으로 무장해 깨부수어라. 불안감을 키우고 편을 갈라 세력을 모으려
는 순진한 선동으론 KBS를 변혁시킬 수 없다. 



  본부노조는 사측이 비상경영계획 2019를 통해 제시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대
안 없는 반대도 무조건적인 찬성도 하지 않을 것이다.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
할 것이고 소속 조합원을 지키고 공영방송을 지킬 것이다. 어려운 시기다. 험
난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. 누구라도 손을 잡고 넘어야 한다. 하지만 KBS노조
는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고 힘들게 고개를 넘어야 할 동료들을 비난만 하고 
있다. 좀 더 솔직해지자. KBS노조는 소속 조합원뿐 아니라 KBS구성원들의 일
자리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? 

  KBS의 어려움을 정파적 공격의 소재로 삼지 말라. 중요하고 또 엄중한 시기
다. 논의 못할 것도 없고 논의 못할 상대도 없다. 이제 입사한지 얼마 안 된 
젊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
회사라면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.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시청률 유지하고 
삭감된 자본예산으로 투자사업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는 조합원들의 속은 타
들어간다. 정상적인 조합이라면 대안을 찾기 위해 사내 구성원들과 함께 머리
를 맞대고 그 과정에서 소속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
민해야 한다.

  그렇다고 외부 환경만을 핑계로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. 경영진
에 대한 강력한 투쟁, 얼마든지 지지하고 응원한다.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의 
투쟁이든지 제발 KBS를 살리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. 

 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! KBS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. 조합원의 일자리
와 공영방송의 역할을 볼모삼아 무분별한 선동으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. 
본부노조는 KBS의 생존,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섭대표노조로서 최
선을 다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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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하는 교섭대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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